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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남권 주가지수가 KOSPI 지수의 증가세를 웃돌고 있다. KOSPI 지수와 동남권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을 표준화(2013.1.2= 100.0)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월 26일에 KOSPI 지수는

87.8, 동남권 주가지수는 84.6을 기록하며 바닥을 친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 는데 그 동안

KOSPI 지수보다 낮은 수준에 있던 동남권 주가지수가 7월 17일에 93.5를 기록하며 KOSPI 지수

(92.9)를 상회하 다. 이는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삼성테크윈, 한진중공업

그리고 BS금융지주 등의 주가 상승에 힘입은 것이다.

주가지수는 기업활동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 하는 것으로 경기변동의 선행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5월 초까지 동남권 주가지수는 KOSPI 지수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었으나 계속해서

격차가 줄어들어 지금은 오히려 KOSPI 지수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보다 동남권 기업들의

성과가 양호하다는 시장의 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동남권 주가지수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

인지 주목된다.

자료 : BS금융지주 경제연구소

(2013.1.2= 100.0)

KOSPI 지수

KOSPI 지수와 동남권 주가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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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둘러보기

부산이 만든 세계 1위 제품
- 산업플랜트용 피팅(Fitting) - 

피팅(Fitting)이란 관이음쇠를 총칭하는 것으로 배관의 방향이나 직경의 변경, 분기하거나 마감

또는 연장, 유체의 흐름 제어 등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세계 산업용 피팅산업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10조원 정도이며, 2005년 이후 연평균 29%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용 피팅제품은 제품의 특수성과 요구되는 품질 안정성 및 제조 기술력 등의 요인에 따라

높은 시장진입장벽이 구축되어 있다. 동 시장에서 부산 소재 태광과 성광벤드의 제품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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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에서 한 사나이가 건강진단을 하는데 의사선생이 소변을 받아오란다.

그는 재빨리 집에 가서 큰 병에 가득 소변을 담아왔다.

의사선생 : “무슨 검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까?”

남자 : “이왕 가져 왔으니 그대로 해 주세요.”

검진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 사나이는 재빨리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우리가족 모두 건강하단다…. 마음 푹 놓으라고”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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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금리 소폭상승세 후 하락
→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의회 발언을 앞둔 시점에서 관망심리로 인해

채권금리 소폭 상승
→ 17일(현지시각) 경기부양 기조 유지를 재확인한 버냉키 발언으로 18일 국내 채권금리 하락

▶ 7월 18일 아시아 증시 혼조세
→ 18일 아시아 증시는 버냉키 의장의 경기부양정책과 저금리 기조 유지 입장에 크게 향을

받지 않으며 일본 상승, 중국 및 한국 하락 등 혼조세를 보임

▶ 7월 18일 엔/달러 환율 100엔 재돌파
→ 1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일본은행(BOJ)의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이 다시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엔화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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